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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traumatic experience on the ego identity, self-esteem, 

and general psychopathology of adolescent North Korean refugees. 
Methods：The participants were 146 adolescents North Korean refugees who attended H High School for 

North Korean refugees. We divided the subjects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their traumatic 
experience：the more-traumatic-experience group and the less-traumatic-experience group. Each group per-
formed self-report assessments including an assessment to reve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Trauma-
tic Experiences Scale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e Scale for Ego identity, the Scale for Self-esteem and 
the Symptom Check-90-Revision (SCL-90-R). Statistical analysis of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utilized 
SPSS 12.0 for Window for comparison between more-traumatic-experience group and less-traumatic-ex-
perience group. 
Results：The prevalence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adolescents North Korean refugees was 

37%. The factor with the greatest influence on ego identity was length of time living in South Korea, while, 
for self-esteem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as perception of health. The more-traumatic-experience group 
had lower self-esteem scores on some subscales of the Scale for Ego identity. They had higher scores on all 
SCL-90-R subscales than the less-traumatic-experience group. 
Conclusion：Adolescent North Korean refugees experienced high rate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more traumatic-experience-group had lower self esteem and poorer ego identity and mental health than 
the less-traumatic-experience group. (Anxiety and Mood 2010;6(1):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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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간 10명을 넘지 않았던 북

한이탈주민의 수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증가

하기 시작하여 2001년에는 1,000명을 넘어섰으며, 2006

년에 2,018명, 2007년에 2,544명으로 늘어났고, 2008년 

현재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만도 12,254명에 달하

며 특히 최근에는 가족 단위의 탈북이 늘어나면서 청소년들

도 1,511명으로 크게 증가되었고, 중국을 비롯한 제 3국

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1만명

이 넘은 현재 가족 단위의 탈북이 늘어나면서 여성과 청소

년의 수가 극적으로 증가하여 청소년의 수가 1,511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50여 년 지속된 남북한 간의 

이질화에서 야기된 정체성 혼란과 가치관의 차이,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 수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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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어려움은 탈북을 결

심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에서의 고통스런 생활과 탈북 과

정에서 겪었던 외상경험들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인 충

격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3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탈

북을 결심한 순간부터 체포와 발각, 배신, 그리고 가족과의 

이별과 관련된 외상, 신체적 손상,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죽음의 위기와 같은 외상들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4 

난민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외국 연구들에서 난민들의 9%

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5%에서 주요우울장애를 가지

고 있으며,5 난민 캠프의 소아와 청소년의 57%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을 보였다고 보고되었다.6 북한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들에서는 외상후 스트레

스장애의 유병률이 7.4~29.5%이었으며, 38.9%에서 우

울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으나3,4,7 북한이탈 청소

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외상성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된 이들의 상당수가 심리적 외상 증

상을 일부라도 가지고 있고, 청소년기의 외상경험은 특히 

이후 성인기의 다양한 심리적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8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성인들의 상

당수가 성장 과정에서 외상경험을 겪은 내력이 있고, 그 중

에서도 경계선 성격장애나 해리성 장애, 자해나 자살 행동,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보이는 성인의 경우 거의 대부분 아

동기에 외상 경험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된 연구도 있다.9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외상경

험이 그들의 정신건강과 성공적인 남한 사회로의 적응에 중

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청소년기의 발달 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여러 가지 발달 

과업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자아 개념, 특히 자아존중

감과 자아정체감이다.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발달적 변

화와 적응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의 행복감에도 중

요한 역할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중 하나로 자기 자신을 가

치와 능력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각 개인이 자기 내면에 

지니게 되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12 자아정체감이 잘 

형성한 사람들은 해당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갈등

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강구

하여 잘 해결한다. 즉 자아정체감이 잘 형성된 사람들은 능

동적이며, 미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뿐 아니라 갈등

이나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도 뛰어나다.16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북한 사회의 심각한 기근으로 인한 

교육의 마비, 정상적인 가정의 파괴, 성장발육의 문제를 경

험하였고 탈북 과정에서도 제 3국 체류기간 동안 체포와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기약 없는 유랑생활, 인

신매매, 구걸이나 절도 등 극단적인 경험들을 하였다. 자

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탈북한 경우가 많고 부모와 함께 

온 아이, 부모나 아이가 먼저 오고 다른 가족을 부른 아이, 

혈혈단신으로 온 아이 등 저마다 다른 탈북 과정을 갖고 있

기도 하다. 남북 간의 교육제도와 내용이 현저하게 다르고 

남한에 입국하기까지 장기간의 학습 공백과 부진 상태에 

있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거나 자퇴하

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발달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정체감을 올

바르게 확립하지 못하여 남한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심리적 갈등이나 위기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

로 대처하지 못하여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해결하는데 어려

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성공적인 적응에 북한 내에서와 탈북 과정에서의 외상, 자

아정체감 및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전에 이루어졌던 북한이탈주민들의 외상후 스트레스장

애와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이며4,17,18 청소년들의 외상과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는 없었

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과거에 북한

에서의 경험과 탈북 과정 중에 경험한 외상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을 조사하여 그들의 정신건

강을 파악하고, 외상경험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자

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 전반적 정신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이 남한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설립된 H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

는 14~22세의 청소년 175명을 일차 대상으로 하여 연구

에 필요한 설문지들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들이 작성한 

설문지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응답을 빠뜨리거나 그 내용

을 알아볼 수 없는 29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146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던 바, 남자 65명, 여자 81명이었다. 

 

연구방법 

연구는 2008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진행되었다. 연

구자가 H 학교를 방문하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충

분히 설명한 다음 집단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평가 도구

들이 포함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교사 1명과 보

조 교사 2명을 배치하여 한글 문맹자나 남한과 북한의 언

어 소통의 차이로 설문지에서 기술된 용어나 단어를 이해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어려움 없이 설문을 작성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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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문항에는 나이, 성별, 종교, 중국 

체류 기간, 남한 거주 기간, 북한에서 가족과의 동거 여부 

및 경제적 수준, 탈북 당시 동반자, 직계 가족의 북한 잔류 

또는 주변국 체류 여부, 신체적 질병 유무, 건강에 대한 지

각, 남한 청소년과의 신체적 차이에 대한 지각, 남한 사람과 

대화의 어려움 등을 포함하였다. 

 

평가 도구 

 

탈북자 외상 척도 

북한이탈 청소년의 외상경험과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강성록3이 개발한 탈북자 외상 척

도를 사용하였다. 탈북자 외상 척도는 북한 내 외상경험 척

도 25문항, 탈북 과정 외상경험 척도 19문항, 증상 척도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북한 내 외

상경험 척도와 탈북 과정 외상경험 척도를 측정하였다. 외

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진단하는 척도의 분할점으로 17점을 

제시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북한 내 외상경험 척

도가 .77, 탈북 과정 외상경험 척도가 .74였다. 

   

자아정체감 척도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Dignan15이 개발한 Ego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46 (100%) 

Age (years)  18.3±1.8 
Sex 
 

Male 
Female 

065 (44.5%) 
081 (55.5%) 

Religion 
 
 

Yes 
No 
Missing 

100 (68.4%) 
043 (29.5%) 
003 (02.1%) 

Living with family in North Korea 
 
 

Yes 
No 
Missing 

098 (67.1%) 
046 (31.5%) 
002 (01.4%) 

Economic status in North Korea 
 
 

High 
Middle 
Low 

011 (07.5%) 
067 (45.9%) 
068 (46.6%) 

Companion on escaping from North Korea 
 
 
 
 

Whole family 
Parents 
Sibling 
Alone 
Others 

023 (15.8%) 
048 (32.9%) 
018 (12.3%) 
042 (28.8%) 
015 (10.3%) 

Presence of first degree relatives remaining in North Korea 
 

Yes 
No 

100 (68.5%) 
046 (31.5%) 

Presence of first degree relatives staying in other neighboring countries 
 

Yes 
No 

027 (18.5%) 
119 (81.5%) 

Self-perception of health 
 
 
 
 

Very good 
Good 
Bad 
Very bad 
Missing 

018 (12.3%) 
089 (59.9%) 
028 (19.2%) 
008 (05.5%) 
003 (02.1%) 

Presence of physical illness 
 

Yes 
No 

111 (76.0%) 
035 (24.0%) 

Perception of body image difference in South Korea 
 
 

Height 
None 
Others 

101 (69.2%) 
009 (06.2%) 
036 (24.6%) 

Difficulty in communication with South Korean 
 
 

Yes 
No 
Missing 

088 (60.3%) 
057 (39.0%) 
001 (00.7%) 

Direct entry into South Korea from China 
 
 

Yes 
No 
Missing 

033 (22.6%) 
112 (76.7%) 
001 (00.7%) 

Age at escape from North Korea (years)  15.0±3.4 
Length of time living in South Korea (days)  0395.6±355.4 
Length of time living in China (days)  00.750.8±1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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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Scale을 서봉연19이 번안하여 64개 문항으로 수정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 

성, 대인역할기대, 자기수용, 자기주장, 자기존재의식, 대인

관계의 8개 하위척도에 각각 8개의 문항을 할당하였고, 

각 문항을 Likert형 4점 척도로 평정하여 다양한 자아 정

체감을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ter20가 개발한 Self-

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을 박영애21가 국내 실정

에 맞게 번역하여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체용모, 사회적 수용도, 

운동능력, 운동품행, 학업능력, 전반적 자아가치감의 6개 하

위 요인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는 Likert식 5점 척도

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척도들의 신뢰도는 .57~.77, 내적합치

도 계수는 .91로 나타났다.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90-Revision： 

SCL-90-R) 

정신건강을 평가하기 위해 Derogatis22가 개발하였고 김

광일 등23이 표준화한 SCL-90-R을 사용하였다. SCL-

90-R은 자기보고식 다차원 증상목록검사로 신체화, 강

박증, 대인민감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

신증의 9개 증상 척도와 3개의 타당도 척도로 구성된 90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응양식으로는 각 문항에 대해 

지난 7일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그 증상의 정도에 따

라‘전혀 없다(0점)’에서‘아주 심하다(4점)’로 분류되는 

5점 척도로 평정한다. 신뢰도 계수는 .78~.90, 척도별 α

계수는 .77~.90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빈도 분석을 하였

다. 외상경험을 비롯한 탈북과 관련한 여러 특성들 중 자

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알아

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

들 중 북한 내 외상경험 점수가 낮은 하위 집단(하위 30%)

과 높은 상위 집단(상위 30%)을 통계적으로 추출하여, 집

단 간에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및 SCL-90-R의 임상척

도들에 있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독

립 t 검증(Independent T-test)을 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12.0K를 사용하였으며 p<0.05 

미만을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결     과 
 

연구 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Table 1) 

대상자는 남자 65명(44.5%), 여자 81명(55.5%)이었고, 

평균연령은 18.3세, 탈북 시 평균연령은 15.0세였다. 남한 

청소년과의 신체적 차이에 관하여 키의 차이를 지각한 경우

가 69.2%였고, 남한 사람과 대화가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

는 60.3%였다.  

 

외상경험을 비롯한 탈북자의 특성이 자아정체감, 자아존

중감에 미치는 영향(Table 2)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에 온 기간(β=0.50, 

p<0.001), 북에서의 경제력(β=-0.17, p<0.05), 북한을 

떠날 때 동행한 사람(β=0.27, p<0.001)이 누구인가 하

는 것이 다른 특성들에 비해 의미 있는 설명력(F=4.65, 

p<0.001)을 가지고 있었다. 자아존중감에 관해서는 한국

에 온 기간(β=0.22, p<0.05)과 건강에 대한 지각 여부

(β=0.32, p<0.001)가 다른 특성들보다 의미 있는 설명

력(F=1.89, p<0.05)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 내 외상경험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 사이의 자아정

체감, 자아존중감 및 SCL-90-R 임상척도 점수 차이(Ta-
ble 3) 

북한 내 외상경험이 심하였던 집단은 자아정체감의 하

Table 2. Multiple regression of escape-related characteristics and
traumatic experience influencing on the ego functioning 

 Ego identity 
(β) 

Self esteem
(β) 

Traumatic experience in NK -.135 -.142 
Traumatic experience during 

escape from NK -.048 -.037 

Dwelling time in SK ---.509***.. -..222* 
Age at escape from NK -.117 -.207 
Economic status in NK --.179** -.103 
Entry into SK with family ---.273***.. -.129 
Duration of stay in China -..060. -.163 
Remaining first degree relatives in NK -.118 -.171 
Self-perception of health -.146 ---.329***.
Perception of illness -.318 -..014. 
Perception of body difference in SK -.066 -..091. 
Difficulty in communication in SK -.079 -..017. 
R2 -.505 -.268 
Adjusted R2 -.396 -.126 
F -..4.657*** -.1.891*.
*：p<.05, **：p<.01, ***：p<.001, NK：North Korea, SK：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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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인인 목표지향성(t=2.63, p<0.05), 자기수용(t=2.62, 

p<0.05), 자기존재의식(t=2.76, p<0.01), 대인관계(t=2.17, 

p<0.05) 그리고 자아 존중감 총점(t=2.42, p<0.05)과 

자아존중감의 하위 요인인 신체용모(t=2.39, p<0.05), 행

동품행(t=2.09, p<0.05)이 외상경험이 심하였던 집단에

서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SCL-90-R의 임상 척도 모두

에서 북한 내에서 외상 경험이 비교적 심하였던 집단이 외

상경험이 심하지 않았던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탈북 과정 외상경험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 사이의 자

아정체감, 자기통제기술, 자아존중감 및 SCL-90-R 임상

척도 점수 차이(Table 4) 

탈북 과정 외상경험이 비교적 심하였던 집단이 심하지 

않았던 집단보다 자아정체감 총점(t=2.85, p<0.01)과 자

아정체감의 하위 요인인 안정성(t=2.42, p<0.05), 목표

지향성(t=2.14, p<0.05), 자기수용(t=2.15, p<0.05), 자

기존재의식(t=2.89, p<0.01), 대인관계(t=2.13, p< 0.05)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자아존중감 총점(t= 

3.46, p<0.01)과 자아존중감의 하위 요인인 신체용모(t= 

4.26, p<0.001), 사회적 수용도(t=2.03, p<0.05), 전반

적 자아가치감(t=3.57, p<0.01)이 유의하게 낮았다. 한

편, 탈북 과정에서 외상 경험이 비교적 심하였던 집단이 

심하지 않았던 집단 보다 SCL-90-R의 임상 척도 모두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고     찰 
 

근래에 들어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입국이 급증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가족동반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들의 수가 날로 더해감에 따라 이들의 성공적인 남한 정

Table 3. Comparison of ego functioning and mental health between the less-traumatic-experience group and the more-traumatic-
experience group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traumatic experience in North Korea 

Less severe trauma-  
experienced group (n=39) 

More severe trauma-  
experienced group (n=45)  

M (SD) M (SD) 
t 

Ego identity, total 165.07 (20.23) 155.28 (27.82) 1.819*** 

Stability 034.27 (20.41) 030.26 (20.81) .862*** 

Goal directedness 020.95 (04.80) 017.41 (05.21) 2.635*** 

Uniqueness 020.34 (03.45) 021.15 (03.39) -1.078*** 

Interpersonal relation 020.48 (02.84) 020.39 (03.25) .135*** 

Self acceptance 019.87 (03.88) 017.34 (04.78) 2.624*** 

Self assertiveness 018.94 (03.99) 018.93 (03.28) .017*** 

Sense of self 016.35 (02.63) 014.68 (02.85) 2.769*** 

Interpersonal role expectation 018.04 (02.38) 016.50 (02.84) 2.171*** 

Self control skill, total 127.28 (15.92) 114.91 (21.17) 2.989*** 

Self esteem, total 099.00 (12.03) 091.37 (16.12) 2.423*** 

Physical appearance 015.05 (03.94) 013.00 (03.89) 2.394*** 

Social acceptance 020.15 (03.04) 018.80 (04.39) 1.616*** 

Athletic competence 011.56 (02.81) 011.04 (03.08) .801*** 

Behavioral conduct 015.23 (03.18) 013.84 (02.89) 2.091*** 

Scholastic competence 013.43 (02.82) 012.73 (04.75) .807*** 

Global self worth 023.56 (04.24) 021.95 (05.00) 1.574*** 

SCL-90-R    

Somatization 048.76 (08.55) 055.17 (09.31) -3.265*** 

Obsessive compulsive 048.17 (11.12) 059.22 (11.25) -4.509*** 

Interpersonal sensitivity 044.43 (09.79) 052.75 (09.31) -3.988*** 

Depression 047.84 (11.10) 057.64 (10.20) -4.212*** 

Anxiety 051.56 (10.57) 062.17 (08.79) -5.020*** 

Hostility 051.69 (11.03) 063.97 (12.38) -4.767*** 

Phobic anxiety 051.43 (10.13) 058.82 (11.12) -3.161*** 

Paranoid ideation 046.58 (09.89) 053.20 (11.77) -2.761*** 

Psychoticism 047.89 (09.36) 056.77 (09.61) -4.272*** 

 



 
 
 
 
 
북한이탈청소년의 외상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Anxiety and Mood ■ Volume 6, No 1 ■ April, 2010 42 

착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기는 인격발달 

과정에서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시기로

서 북한이탈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남한에 거주하는 동안 

많은 외상적 사건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의 외

상적 경험이 자아기능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으로써 남한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자 외상척도를 이용

하여 탈북 청소년들의 북한 내에서 그리고 탈북과정에서 경

험한 외상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외상 경험이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외상적 경험의 정도를 측

정하기 위하여 특별 제작된(탈북자) 외상척도를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적용한 결과 외상척도의 분할점인 17점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청소년들의 비율은 37%로 나타났다. 

이는 남한에 있는 성인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유병률을 보고한 선행 연구들3,4의 27.4~ 

29.5%보다 높게 나타났고, 외국 난민들의 외상후 스트레

스장애 유병률 9%5보다 높았다. 이처럼 성인 북한이탈주

민보다 유병률이 높게 나온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다. 첫째는,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서 북한 내에

서와 탈북 과정에서 겪은 외상적 충격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홍창형 등4의 연구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 DSM-IV 구조적 임상 설문지(Struc-
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를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탈북자 외상 척도에서 제시하는 분할점을 

기준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하였기 때문에 과대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 체류하고 있

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만을 이용한 연구에

서 대상군의 56%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의심된다

고 보고한 바 있다.24 셋째는, 청소년들은 외상 경험에 대

Table 4. Comparison of ego functioning and mental health between the less-traumatic-experience group and the more-traumatic-
experience group according to severity of the traumatic experience during escape from North Korea 

Less severe trauma-  
experienced group (n=39) 

More severe trauma-  
experienced group (n=45)  

M (SD) M (SD) 
t 

Ego identity, total 173.02 (20.81) 156.92 (28.55) 2.855*** 
Stability 040.79 (19.34) 029.30 (21.09) 2.426*** 
Goal directedness 021.35 (03.9) 017.72 (05.75) 2.144*** 
Uniqueness 021.02 (03.05) 021.85 (03.51) -1.082*** 
Interpersonal relation 020.94 (03.37) 020.83 (03.58) .137*** 
Self acceptance 020.05 (04.72) 017.78 (04.50) 2.155*** 
Self assertiveness 019.68 (04.67) 018.73 (03.50) 1.016*** 
Sense of self 016.82 (02.38) 014.92 (03.21) 2.897*** 
Interpersonal role expectation 018.35 (03.10) 016.39 (02.78) 2.138*** 

Self control skill, total 126.22 (16.96) 115.16 (21.78) 2.448*** 
Self esteem, total 104.02 (09.46) 093.21 (17.39) 3.460*** 

Physical appearance 016.60 (03.28) 013.04 (03.91) 4.263*** 
Social acceptance 020.68 (03.15) 018.97 (04.05) 2.033*** 
Athletic competence 012.02 (02.31) 011.14 (03.48) 1.283*** 
Behavioral conduct 014.97 (03.97) 014.69 (02.93) .356*** 
Scholastic competence 014.34 (02.87) 013.33 (04.76) 1.098*** 
Global self worth 025.40 (02.98) 022.02 (05.16) 3.579*** 

SCL-90-R    
Somatization 045.71 (06.92) 055.35 (09.07) -5.156*** 
Obsessive compulsive 043.02 (08.41) 058.14 (13.25) -5.835*** 
Interpersonal sensitivity 041.34 (06.23) 052.07 (09.57) -5.695*** 
Depression 041.97 (06.05) 056.16 (11.07) -6.783*** 
Anxiety 045.91 (07.97) 060.59 (10.16) -6.942*** 
Hostility 046.00 (07.84) 062.23 (13.69) -6.221*** 
Phobic anxiety 046.34 (05.74) 059.35 (11.92) -5.905*** 
Paranoid ideation 044.45 (08.55) 051.88 (11.77) -3.108*** 
Psychoticism 044.91 (06.51) 056.07 (10.31) -5.54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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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처방식이 성인보다 미성숙하여 성인보다 외상 경험의 

영향이 오래 갔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겠다.  

한편, 외국의 소아와 청소년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유병률이 높았던 이유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외국의 난민들

보다 탈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외상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발각되었을 때 공개처형이나 고문 등 

처벌의 정도가 훨씬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강성록의 연구3와 일치하고 있다. 둘째로, 외

상 척도의 점수만을 가지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외상후 스

트레스장애를 평가하였기 때문에 증상의 숫자는 많지만 실

제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

는 경우가 있어 과대평가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흥미로운 사실 중의 하나는 북한이

탈 청소년들이 북한 내에서와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외상경

험보다는 북한에서의 경제력, 탈북 동반자, 남한 거주 기

간, 건강에 대한 지각 등 남한에서의 성공적인 적응 및 지

지적인 환경과 관련된 요인들이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자

아정체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남한에 온 

기간이 길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출신성분이나 사회계층에 따라 장래가 결정되는 북

한에서 체념하였던 목표를 남한에서 생활하며 갖으며 북한 

내의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일 것

이라고 생각된다.10 이와는 반대로 북한에서 출신 성분이 

좋아서 비교적 경제력이 높을수록 안전성, 목표지향성, 대

인역할 기대와 같은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들이 낮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

다는 결과는 스스로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것과 

좋은 정신건강, 스스로 남한 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느끼는 

것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17 한편 같은 또래의 남한 청소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북한 생활이나 제 3국에서의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를 

이겨내고 남한에 입국한 것에 대한 자긍심은 북한이탈 청

소년들의 전반적인 자아가치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

며, 자아존중감을 높여 주었을 것이다. 

외상 경험이 적은 하위 집단이 경험이 많은 상위 집단보

다 간이정신진단검사의 모든 항목에서 증상의 정도가 낮

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전의 난민 연구들25-27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난민들의 정신건강을 반영하는 가장 중

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는 보고들은 외상경험이 많은 집단

에서 간이정신진단검사로 측정한 증상이 심했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외상경험이 적은 집단은 자아정체감의 여러 척

도와 자아존중감 총점이 외상경험이 많은 집단보다 높았

다. 외상경험이 적은 집단이 많은 집단보다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이 높은 이유는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이 높

은 집단은 능동적이며, 미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갈등이나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자아

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이 낮은 집단보다 외상후 스트레스장

애 증상을 덜 겪고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탈북 이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을 측정할 수

는 없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의 수준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정도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외

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도가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에 영

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진

단함에 있어 훈련된 전문가에 의한 구조화된 면담을 통한 

정신과적 진단보다는 탈북자 외상 척도에서 제시한 분할점

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또한 이 척도는 

18세 이상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청

소년들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했

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겪는 외상과 스

트레스 및 증상들이 성인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

문이다.28 둘째, 자기보고식 척도를 포함한 설문지 형식의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대상자의 방어적 태도나 무성

의한 응답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북한이탈 청소년

들은 그들이 겪었던 외상의 강도가 심각했기 때문에 타인

에 대해 지나치게 의식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서 설문

지를 작성할 때도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심리

적인 방어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연구 대상자를 국

내 한 지역에 소재한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학교에서 선

발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석된 결과를 탈북 후 남한의 

각처에 거주하고 있거나 중국이나 제 3국에 머물고 있는 북

한이탈 청소년 전체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또

한 동일한 연령의 한국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자아정

체감의 비교 연구가 되지 못한 점이다. 향후 제한점에 대

한 보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

이 경험한 외상적 스트레스를 정량화하고 자아기능과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

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북한이탈 청소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 경험 및 장애에 대한 체계적 중재가 필요하다

고 여겨진다. 

 

 결     론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북한 내에서와 탈북 과정 중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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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상과 정신건강,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을 조사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실태와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을 

포함하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북한이탈 청소년 146명을 대상으로 외상 경험이 

높은 상위 집단과 낮은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

다. 평가 척도로는 탈북자 외상 척도, 자아정체감 척도와 자

아존중감 척도,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사용하였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정도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탈북자 외상 척도로 측정한 북한이탈 청소년

들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유병율은 37%로 성인 북한이탈

주민들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은 한국에 온 

기간, 북에서의 경제력, 북한을 떠날 때의 동행자의 영향

을 받았으며, 자아존중감은 한국에 온 기간과 건강에 대한 

지각에 의해 의미 있게 설명이 되었다. 외상경험이 적은 집

단이 많은 집단보다 자아존중감 총점과 자아정체감의 일부 

요인들이 높았으며 간이정신진단검사의 모든 항목에서 더 

건강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북한이탈 청소

년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다른 정신 질환들에 대

한 추가 연구들이 필요하겠다. 
 

중심 단어：청소년·북한이탈주민·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자아존중감·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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